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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소형준이 14일 잠실 두산전에 선발등판해 6이닝 7안타 2실점으로
팀 승리의 주춧돌을 깔았다. 턱밑까지 육박한 LG와 삼성의 맹추격에
시달려온 KT로선 값진 1승이다. 잠실 ｜ 주현희 기자 teth1147@donga.com

6이닝 3K 6승째…세 번의 두산전서 2승 챙겨
2위권에1.5게임차쫓기던선두KT한숨돌려

지난해신인왕소형준(20)이가장절실한
순간 눈부신 투구로 위기의 KT 위즈를 구
했다.

소형준은14일잠실두산베어스전에선발
등판해6이닝7안타2볼넷3삼진2실점으로KT의6-2승리를
이끌었다. 최근 2연패로 2위권 팀들에 바짝 쫓겼던 1위 KT
(72승7무52패)는다시2.5경기차로달아나며한숨을돌렸다.

소형준은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두산전에 2차례 등판
해 평균자책점(ERA) 제로(0)로 1승을 챙기고 있었다. 2실점
했지만모두비자책이었다. 3번째만남에서도투심패스트볼
(42개),슬라이더(36개),커터(23개)등을섞어두산타선을잘
막았다.

1회말 2사 후 연속 3안타로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박계범
을삼진으로돌려세우고실점하지않았다. 2-0으로앞선3회
말 3안타 1볼넷으로 2실점했지만, 4회말과 5회말은 연속 삼
자범퇴로 막는 등 이내 페이스를 되찾았다. 시즌 6승(6패)째
를챙긴소형준은시즌ERA도4.46에서4.37로낮췄다.

모처럼KT하위타선이터졌다.2회초6번타자유한준-7번
타자 배정대의 연속안타로 2사 1·2루 찬스를 잡았다. 8번타
자오윤석이행운의 2루타를터트려 2점을선취했다. 2-2 동
점이던 4회초다시유한준-배정대의연속안타로무사 1·2루
기회를잡은끝에 1점을뽑았다. 6회초에는 1사후배정대의
우익수뜬공이조명덕분에행운의3루타가됐고,9번타자심
우준의적시타로1점을보탰다. 7회초에도1사 1루서유한준
의 2루타로 2·3루를 만들었고, 배정대의 우익수 희생플라이
등으로 2점을추가해승부에쐐기를박았다.후반기들어극
심한타격침체로마음고생을한배정대는3타수3안타1타점
2득점으로맹활약했다. ▶프로야구관련기사2·3·8면

잠실｜최용석기자gtyong@donga.com

도로공사가 2021∼2022시즌 V
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우승에 근
접한 팀으로 지목됐다.

1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열
린 ‘도드람 2021∼2022 V리그’ 여자부 미디어데이에
서 7개 구단 감독들은 도로공사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
했다. 여자배구 지도만 30년이 넘는 AI 페퍼스 김형실
감독을 비롯해 KGC인삼공사 이영택 감독, IBK기업
은행 서남원 감독,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도로공사
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. 이들은 “선수구성에 변화가
없다. 외국인선수와 손발이 잘 맞고 토종선수의 기량

과 개인기도 안정적”이라고 평가했다.
다른 사령탑들의 후한 평가에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

은 “뜻밖의 우승 후보 지목이지만 기분은 좋다. 차상현
감독이 공개적으로 우리 팀을 이기겠다고 공격해서 이
번에는 꼭 GS칼텍스를 이기고 싶다”며 우승 경쟁자로
현대건설을 지목했다.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지난
시즌 3관왕 GS칼텍스를 우승 후보로 봤다. 강 감독은
“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좋은 팀워크가 그대로 남아있
고 새 외국인선수 모마도 팀 컬러에 잘 맞는다. 노련미
가 있고 배구를 잘하는 선수”라고 평가했다.

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KGC인삼공사를 껄끄러
워했다. “흥국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팀들과 연습경기
를 했다. 우리가 2번 붙어서 모두 이기지 못한 팀이 K
GC인삼공사다. 국가대표 주전 세터가 있고 외국인선
수도 안정적”이라고 설명했다. 결국 도로공사, 현대건
설, KGC인삼공사, GS칼텍스가 우승을 다투는 4강
2중1약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여자부 감독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기 팀의 장점을
7자로 소개했는데, 압축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
있어 눈길을 끌었다. “젊은 선수들 똘똘”(김형실 감독),
“정말 행복한 시즌”(강성형 감독), “올 시즌엔 봄 배구”

(이영택 감독), “올 시즌은 다르게”(김종민 감독), “IBK
챔프 간다”(서남원 감독), “분홍 팀은 걱정 마”(박미희
감독), “이기자 도로공사”(차상현 감독) 등 감독들의 말
속에이번시즌각팀의목표가확실히드러났다.

팀 성적의 중요 변수인 ‘가장 경계할 외국인선수’ 예
측에서도 7개 구단 감독들은 도로공사 켈시를 많이 언
급했다. 서남원, 이영택, 강성형, 김형실 감독이 켈시
의 빼어난 타점과 V리그에서 2년째 뛰는 경험을 높게
평가했다. 박미희 감독은 “기본기와 힘이 좋고 옆의
선수와 호흡이 인상적”이라며 현대건설 야스민, 차상
현 감독은 “신장이 좋고 공을 다루는 능력에 힘까지
있어” 인삼공사 옐레나, 김종민 감독은 “키는 작아도
공을 때리는 요령, 파워와 타이밍까지 좋아” GS칼텍
스 모마를 가장 경계할 외국인선수로 꼽았다.

V리그 출범 18번째 시즌이자, 사상 처음으로 여자
부가 7개 팀 체제로 펼쳐지는 2021∼2022시즌은 16일
남자부 대한항공-우리카드, 여자부 GS칼텍스-흥국생
명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. 팀당
36경기, 남녀부 각각 126경기를 치르며 준플레이오프
(준PO)∼PO∼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‘봄 배구’의 최종
승자를 가린다. 김종건 기자 marco@donga.com.

감독 절반 이상 꺎우승 후보는 도로공사꺏
꺎선수 변화 없고 외인·토종 기량 안정적꺏
현대건설·KGC·GS칼텍스등4강돋보여
외국인선수 경계 1순위 도공 켈시 꼽아

2021∼2022시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여자부 미디어데이가 1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. 안정적 전력을 구축한 도로공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. 7개 구단 대표선수들이 우승트로피에 손을
얹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. 사진제공 ｜ KOVO

미디어데이를 통해 본 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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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력기자>▲일간지 1년 이상 근무자 및 주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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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산 킬러 소형준, 오늘도 Win!


